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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불교미술협회

에서 ‘인연 짓기’ 라는 주제로 19번째 회원전을 열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동국대학교에 불교미술학과가 개설된 지난 39년 동안 다재다능한 수많은 인

재들이 배출되어 한국불교미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불

교미술협회 회원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불교예술가의 본분에서 신심과 정열을 

다 바쳐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은 지난 1700여년의 역사 속

에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독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양하게 재창조하였습

니다. 불교미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과 신앙의 두 본질과 한반도로 응축된 다양

한 예술사조들이 어우러진 역사성 덕분에 우리나라 불교미술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잇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입니

다. 출품작들은 단순한 예술적 행위를 넘어서 구도자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피나는 노력과 내적 고통을 겪고서 세상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미술협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안목이 미래 불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예지에 찬 빛과 자애로운 향기가 소리 없는 법음이 되

어 온 법계도량에 가득합니다. 이 빛의 향기가 더욱 간절한 울림이 되어 이르

는 곳곳마다 일시에 어둠이 걷히고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행복해 지기를 발원합

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며, 항상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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